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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영화‘장사리 9.15’출연을 결정한 할리우드 

배우 메건 폭스가 이 영화 촬영을 위해 한국을 방

문했다.

8일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는 메건 폭스가“지

난 6일 내한해 현재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촬영 

중”이라고 밝혔다.

‘장사리 9.15’는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성

공을 위해 양동작전으로 진행한‘장사상륙작전’

을 다룬 작품이다. 학도병으로 구성된 772명이 문

산호를 타고 장사리에 상륙해 국도 제7호선을 봉

쇄하고 조선인민군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하

고 철수한 작전이다. 김명민이 학도병들을 살리기 

위해 싸운 실존 인물 유격대장 이명흠 대위 역으

로 출연한다.

앞서 출연이 알려져 화제가 된 메건 폭스는 뉴욕 

헤럴드 트리뷴 종군기자로, 6·25전쟁의 이면을 세

계로 알린 마거릿 히긴스를 연기한다.

영화‘트랜스포머’시리즈에서 섹시한 여전사로 

얼굴을 알린 메건 폭스는 당시“실존 인물인 마거

릿 히긴스에 매료됐다.”며“다른 스케줄을 조정해

서라도 참여하고 싶다.”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

졌다.

제작사는“메건 폭스의 촬영은 12일 끝나며 그

는 이번 달 중순쯤 출국할 예정이다.”고 전했다.

메건 폭스, 한국영화 
‘장사리 9.15’ 출연

걸그룹 오마이걸 일본 데뷔 앨범이 오리콘차트 정

상에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.

10일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 9일 일본에서 발매된 오

마이걸의 데뷔 앨범‘OH MY GIRL JAPAN DEBUT 

ALBUM’이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

지했다. 이 앨범에는 작년 9월 한국에서 발매한‘불

꽃놀이’를 비롯해‘비밀정원’,‘클로저’(CLOSER) 

등 대표곡이 일본어로 번안돼 수록됐다.

오마이걸은 지난 4일 후쿠오카를 시작으로 5일 오

사카, 6일 도쿄에서 라이브 투어를 열며 성공적으로 

일본 활동을 시작했다. 3개 도시 투어는 티켓 예매 시

작과 함께 전석 매진돼 현지 팬들의 높은 관심을 보

여줬다.

 2015년 4월 데뷔한 7인조 걸그룹인 오마이걸은 데

뷔 이후 아이돌 팬들 사이에선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

갖춘 준수한 음악 퀄리티와 함께 일반적인 청순함과

는 다른 독특한 매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.

작년 1월‘비밀정원’으로 음악방송에서 처음으로 

1위를 차지했으며 이후 발표한‘바나나 알러지 원숭

이’실험적이며 고급스런 음악에 대중성까지 확보한 

이른바 대세 걸그룹 진영으로 진입했다. 같은 해 9월 

발표한‘불꽃놀이’역시 SBS MTV 음악프로그램인 

<더쇼> 에서 1위를 하기도 하였다.

오마이걸, 일본 데뷔 앨범 오리콘차트 1위

한국계 캐나다 배우 샌드라 오(47)

가 제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

자신이 출연한 드라마‘킬링이브’

로 TV 드라마 부문에서 여우주연

상을 받았다. 2006년 드라마‘그레

이 아나토미’로 여우조연상을 받은 

바 있는 그는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

최초로 골든글로브 2관왕이라는 기

록을 세웠다. 

6일 베벌리힐스에서 열린 이 행사

에서 코미디언 앤디 샘버그와 함께 

사회자로 나서기도 했다. 

샌드라 오는 수상 소감을 통해“정

말 영광이고,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.”며“이곳에 엄

마, 아빠가 와 계신다.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린다.”고 

말했다. 특히 한국어로“엄마, 아빠 사랑해요!”라고 

인사하며 눈물을 글썽였다.

1960년대 한국에서 캐나다로 건너온 한국인 이민

자 가정에서 태어난 샌드라 오는 20대 때 여러 편의 

장편 영화에서 인상적인 연기로 캐나다 영화 시상식

에서 각종 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굳혔다. 

샌드라 오는 주로 똑똑하고 강인한 

아시아 여성상을 연기했는데 뉴욕타

임스(NYT)는 1994년 나온 영화‘더

블 해피니스’에서 샌드라 오의 연기

를“영리하고 화끈한 여장부의 역할

을 소화한 오의 연기는 머리에서 지

워지지 않는다.”고 평가했다. 

샌드라 오를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

올려놓은 작품은 2005년부터 방영

을 시작한 미국 의학드라마‘그레이 

아나토미’였다. 샌드라 오는 평소 냉

소로 일관하지만 의학에 대한 열정

이 넘치는 여성 외과의 크리스티나 

양 역할을 매력적으로 소화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

었다.

‘킬링 이브’로 샌드라 오는 지난해 아시아계 여성 

최초로 미국 최고 권위의 TV 프로그램 시상식인 에

미상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. 수상에는 실패했지

만 그의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레드 카펫에 등장해 

에미상 시상식 사상 최초로 한복 패션을 선보이며 대

중의 눈길을 사로잡은 바 있다.

샌드라 오, 골든글로브 
TV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


